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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부음에 슬픔이 복받쳐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

니다. 이제 스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을 맞아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삼가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학승이었던 한영스님, 이판과 사판을 두

루 겸비하고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종단의 초석을 놓았던 지암스님 그리

고 일생을 청정한 수행자로 사셨던 서옹 스님과 지중한 인연을 맺으셨고 훌륭한 

상좌들을 여럿 두셨으니, 스님께서는 불문에 들어오신 이래 ‘참으로 행복한’ 일

생을 사셨으리라 여깁니다.

특별히 존경하며 사표로 여기셨던 세 어른의 가르침에 훈습된 대종사님께서도 

이판과 사판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어려운 사

람들을 위한 보살행에도 큰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아이 200여명을 거두어 훌륭하게 키워내셨

고, 그 중에는 스님을 이어  곳곳에서 수행과 전법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회저명인사가 된 이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열반은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라 강

조하시며, 올바른 부처님 제자의 길을 바르게 살아오셨습니다.

천운대종사님!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실 때나 제자와 신도들을 일깨워주실 때에는 항상 쩌

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음성을 10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출가 수행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세상을 크게 흔드는 전륜성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이시여!

저희들은 스님의 호방한 웃음과 음성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바세



계를 떠나시지만 혹 후학들이 바른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언

제든지 큰 소리로 야단을 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천운 큰스님!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 뒤의 일을 여쭙는 아난 존자에게 “법과 율을 스승으

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 똑 같은 일을 여쭌다면 스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어두

운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큰스님!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청정한 종단을 이룩하고 막힌 

곳을 소통시켜 화합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천운 큰스님!

편안히 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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